
머릿니

머릿니 몸니

• 대형 유인원 몸털니
• 인간의 머릿니
Pediculus humanus var. capitis

• 인간의 옷니
Pediculushumanus var. corporis 

문화사적 추론 : 

의복의 역사는 약 십만년 전 

진화의 분자유전학적 접근: 

머릿니와 몸니의 유전자 염기서열에서 분기 시점이 107,000년 전

(10만 년 전이 아니라 19만 년 전이라는 분석 보고도 있음) 

최종덕philonatu.com

https://philonatu.com/




생명은 
“개체”가 아니라 
공생적 집합체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Vibrant Matter (2010)

점균류를 “물질의 활력(vital 

materiality)”으로 설명한 베넷 :

물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 능력과 행위성을 가진다.

점균류는 중앙 통제 없고 환경 반응

에 네트워크 형성 특징 때문에 

material agency의 사례로 활용.



출처; Matsuzawa 2010, p.2

자료: 최종덕@philonatu



• 존재와 윤리

• 사실과 가치



화이트헤드(오영환역), 과정과 실재, 56쪽에서



화이트헤드(오영환역), 과정과 실재. 41쪽



브래들리의 질문: 
"관계R은 어떻게 사물A와 사물B에 
공통으로 속할 수 있는가?"

1. A, B, 그리고 R이 서로 분리된 존재라면, A와 B를 연결하는 R의 
능력은 설명될 수 없다.

2. R이 A와 B를 정말로 '결합'시키려면, R 자체가 A와 B에 공통으로 
속해야 한다.

3. 관계 R이 사물 A에 속하는 새로운 속성 QA라고 가정하면 A는 QA 

라는 속성을 가지며, 마찬가지로 B도 QB 라는 속성을 갖는다.

4. A와 QA 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계 R1이 필요하며, R1 이 
A와 QA 에 속하게 하려면, 다시 새로운 관계 R2 가 필요하며 , 이렇
게 무한의 관계 R3, R4 ,--- 가 필요하여 이는 무한퇴행에 빠진다.

브래들리의 해결책 : 궁극적 실재(사물의 존재성)는 사물과 관계의 분리를 거부하는 
통일적 실재이다. 이러한 실재는 미분화된 경험으로 파악된다. 즉 관계는 항상 사물 
안에 내재되어 통합되어 있다.

FH Bradley (1846-1924)





들뢰즈의  외재성 테제
-그러나 러셀의 외재성

과는 다르다

화이트헤드의 내재성 테
제- 그러나 브래들리의 전
체론적 내재성 관계는 아

니다.



존재의 내재적 관계를 말하는 화이트헤드

외재적 관계이지만 내재적 존재를 말한 들뢰즈에서

강도는 가치를 함의한다.



화이트헤드의 경험:  경험은 가치를 내포한다

• 경험은 자연 안에 있다: 인간(의식적 경험), 동물(감각 경험), 세포(반응 

경험), 분자(관계적 반응)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복잡성의 차이다.

• 화이트헤드의 “경험”은 주관의 의식경험이 아니다. 현실적 존재들 사이

의 파악prehension이 경험이다.

• 내가 자연을 경험하면 그 자연도 나를 경험한다. 경험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다. 자연의 이분화bifurcation of nature 는 없다. 그러나 애니미즘

은 결코 아니다.



라투르의 경험:  경험은 가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관계맺어진 관계항들(객체들)은 상호간 평등하다.

• 화이트헤드: 합생과정의 사물들 모두 공통세계의 의미 - "민주주의의 기반

은 가치경험이라는 공통 사실이다"

• 레비 브라이언트: “객체들의 민주주의”(기계들의 생태학)

• 라투르: 지배가 아닌 동맹

• 네일: 관계가 사물 개념을 정초하며, 관계들 사이의 위계는 없다.

• 브라이도티: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관계적 윤리학)

• 스탕게르: 비인간들 사이의 무경계와 공구성

• 그레이엄 하먼: 평등존재론flat ontology

• 버라드: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담론은 현상을 공동으로 구성(co-constitute)

하는 동등한 행위 주체

전통 주객관 이분법은 
항상 수직적 관계



내부작용

• 상호작용interaction: 두개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더라
도 그들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relata가 먼저 있
어서 비로소 그들 간의 인과작용이 만들어지고 작동
된다.

• 내부작용intra-action : 물질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관
계이며 그런 내부관계로부터 물질이 생성되는 작용이
다. 물체(body)간 relata가 먼저 존재하지 않으며, 내
재된 역동력이 움직여서 생기는 창출성을 내부작용이
라고 한다.



들뢰즈와 화이트헤드를 읽는 네일, 옹호와 비판

•  (들뢰즈)  ＇사유의 운동＇에 대한 우선권: 들뢰즈는 철학을 ＇물질의 운동＇

이 아닌, ＇사유의 무한한 움직임＇과 ＇개념의 생성＇으로 정의함으로써, 물

질 자체의 동적인 존재론적 중요성을 간과했다.

• (화이트헤드) “운동은 정지를 전제한다. 운동의 이론과정지의 이론은같은것이

나, 다른 강조점을가 지고 다른 면모에서 본 것일 뿐이다."  화이트헤드는《자

연의 개념The concept of nature》에서 변화는 현실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이고 

현실적 존재는 여전히 정지적인 원자라고 평가한다



실재론 – 실재는 마음 밖에 존재한다

• 러셀의 실재론 : 관계는 외재적이고 그런 관계(성)가 실재한다

• 들뢰즈의 실재론(잠재적 사건): 관계가 실재event 안에 내재하는데, 그 실재는 동태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런 특성

을 형태발생이라고 하는데(Manuel DeLanda가 강조), 실재는 존재의 구조라면 형태발생은 실재의 생성과정이다.

• 화이트헤드의 실재론(현실 사건): 관계(prehension)는 내재적인데, 그런 관계가 곧 실재다(actual 

entities/occasions)- 자연과 정신은 분리되지 않는다.

• 외재적 관계로서 외부작용이 아닌 내재된 관계를 Barad는 내부작용intra-action으로 표현하고 Nail은 운동의 내부

동력원으로 표현

자기동일적이며 초월적이고 정태적인 전통 본질주의 실재와 비교



화이트헤드 : 존재 = 과정

들뢰즈 : 존재 = 생성

네일 : 존재 = 운동



사변적 실재론
혹은 객체지향존재론

 경향

신유물론 스타일



여기서 비인간이란?

1. 인간 혹은 어느 한 인간으로서 동일성은 없다. - 반실체론 관점

2. 인간도 비인간의 한 부분일 뿐이다.

3. 인간예외주의를 거부한다. 

4. 의식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 생기론 관점



• relationism

• anti-correlationism

• 상호작용/내부작용

• 내부운동

• 하이퍼객체

• 인간중심주의

• 인간예외주의

• 에고이즘, 자기중심주의

• 개인주의

• 나르시시즘

• 휴머니즘(휴머니스트)





apparatus 장치

관찰자 효과에서 decoherence로

• 보어의 장치 - 장치를 수단으로 인간이 관찰행위를 할 때 비로

소 대상과 주체가 분화된다. (cartesian cut; physical cut) -인간

주의안에 구속된다

• 버라드의 장치  - 인간의 장치(관찰장비)가 없더라도 현상은 

decoherence 내부작용에 의해 비인간-인간  장치apparatus에 

의해 점점  분화된다.(행위적  절단agential cut)  - 탈인간중심

주의 decoherence(결어긋남) –(사례: 양자컴퓨터)



네일의 비인간 중심성 (Nonhumanism):

•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를 인간이 아닌 “운동”motion에 있다.

• 그의 '키노세네' 개념은 지구의 변화를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물질 자체

의 광범위한 이동성과 순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는 인간을 세계의 

중심이나 유일한 행위자로 보는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humanism)에

서 벗어난다. 

•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운동의 흐름' 

속에 있음을 강조하며, 인간의 독특한 지위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운동과 가치1

운동의 흐름 즉 존재에 내재된 운동성 벡터가 

가치이며 윤리이다. 

존재는 정태가 아니라 동태이므로 

존재는 곧 가치이다.



운동과 가치2

가치가 사실에서 분리되고 윤리가 존재에서 박탈되면 

박제화된 존재만이 남는다. 

운동없는 관념적 가치와 도구적 윤리(권력중심적 수직윤리)만 남는다. 

운동없는 가치와 윤리는 수행능력을 갖지 못한다.(실천성이 없다)

운동성 가치는 실천행위의 원동력이다.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

베라”에서 따온 책 표지

2018, 1권 288쪽 2020, 2권 240쪽                    2022, 3권 232쪽

Thomas Nail, Lucretius I, II, III        

미셀 세르, 알렝 바디우, 토마스 네일 모두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을 원자 운동의 무질서 속 질서를 창출하는 생명의 순간으로 상징한다.

자연의 생명력과 생성과 소

멸을 상징하는 루크레티우스

의 비너스 찬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K. Barad, 실험형이상학에서 물질윤리학으로

• 양자역학에 기반하여 실재계real world를 설명하므로 물질형이상학이다. 버라드는 이

를 “실험형이상학”으로 표현한다.(2007, 7장) 자연의 인과적 현상도 내부작용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

• 인간/비인간, 물질/의식, 자연/문화, 객체/주체, 자아/타자, 자기1/자기2, 과학/인문

학, 존재/가치 이분법을 붕괴한다.

• 로고스, 초월주의,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한 자연문화론(해러웨이 용어)이다. 

• 버라드 행위실재론은 물질 기반이라는 점에서 유물론이지만(41), 물질은 그 실재성이 

내부-작용에 있으며 수행/행위와 얽혀있어서 책임과 윤리없는 존재-인식은 불가능하

다는 것을 강조한다.



Barad, 구성적 배타 constitutive exclusion

• 배타exclusion란 파동의 붕괴collapse와 연관된다. 행위소가 행위하면서 enactment 행위적

자름agential cut이 일어날 경우 모든 가능성 중에서 하나만의 현실태를 남기고 모두 붕괴

된다. 이런 붕괴를 버라드는 배타라고 표현한다. 

• 배타는 타자 배제가 아니라 타자를 드러내는 내부작용이다.

• 에너지보존이 되거나 스핀 보존이 되는 한 쌍의 입자는 서로에게 배타적이다. 그러나 이러

한 배타는 구성적 배타constitutive exclusion이라고 해서 상보성을 갖는 하나의 현상을 이

루는 부분들이다. Pauli 배타원리(1924)의 기초다.

• 예를 들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은 서로 배타적이지만 서로에게 상보적이다. 즉 하나

의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없다. 단지 어느 경우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면 다

른 경우에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입자와 파동성은 배타적이지만 하나의 현상

을 공구성co-constitutive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57)



Barad, 제약과 배타
constraints / exclusion

• 서로에게 제약적이지만 상대를 결정하지 않는다. constrained but determined(45)

• 물질화 과정에는 항상 제약과 배타가 따른다. 물질의 역사성과 행위성의 특징이

다.

• 제약과 배타는 물질-담론의 본성이며 자연-문화의 특징이다.

• 배타는 회절의 차이를 낳는 방식이다.(30) 그리고 배타는 상대방에게

accountability를 생성한다.

• 물질과 담론은 서로를 제약하지만 상대를 결정하지않으며, 그 둘은 반드시 내부-

공존한다.



homo duplex, 이분법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합생

• 과학과 인문학(철학)

• 서양과 동양, 서양학과 동양학

• 물리학과 생물학

• 분석과 종합

• 고전물리와 양자물리

• 우주와 쿼크 – 거시와 미시

• 자연학과 인간학 

• 지각된 자연과 이성화 자연

• 정신과 신체- 사유와 연장

• 고전과 현대

• 자연과 문화

• principle과 pragmatism

• 너와 나

• 자유의지와 결정론

• 선과 악

• 감성과 이성

• 주체와 객체

• 욕망과 도덕

•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 기억과 망각

• 물러섬과 나아감

• 역동심과 평정심

• 고독과 군중

• 집단과 개인

• 실재와 현상

• 계산주의와 연결주의

•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 인지와 정동

• 설명과 이해

• 양육과 본성

• 신화와 과학

나,

https://philonatu.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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